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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

정치
데일리 오피니언(한국갤럽) 제677호 (2026년 10월 2주)  
- 분야별 정책 평가
‘신뢰’라는 척도로 한국 사회 살피기 [취재 뒷담화]  
시사IN_2026.10.8.

사회 일반
美국민 58% "한국 핵잠 개발 찬성"…韓 핵개발 반대는 71%  
연합뉴스_2026.10.8.
“감기 빨리 낳아” 카톡 보냈더니...여자친구에 이별통보 당했다  
매일경제_2026.10.8.
25년 투병에도 봉사 이어온 50대…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떠나  
연합뉴스_2026.10.7.
“한국에서 태어난 건 축복이다” 입소문 탄 ‘80억 분의 1’ 뭐길래 [주말특급]  
국민일보_2026.10.10.
[2026년 채식 비거니즘 인식조사] 채식주의자의 식습관, 채식 채식주의자에 관한 인식  
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.10.7.

아동 • 청소년 • 청년
"운동할 때만 만나요" "뒤풀이는 없어요"…2030 찾는 '오늘만 팀'  
뉴스1_2026.10.10.

노인
SNS에 일상 적극 공유자, 외로움 더 느껴…60세 이상서 뚜렷  
연합뉴스_2026.10.5.

국제
빈곤보다 무서운 스마트폰…64개국 280만 아동 분석 충격 결과  
중앙일보_2026.10.11.

기독교 • 종교
미국 유학생 관리 강화 그늘… “교회 음악 감독직 포기”  
국민일보_2026.10.13.

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9000021369&cp=nv
https://www.sisai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8604
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9000021979&code=23111112&sid1=chr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02166200530?input=1195m
https://www.gallup.co.kr/gallupdb/reportContent.asp?seqNo=1661
https://www.mk.co.kr/news/business/12171321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468632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07053200530?input=1195m
https://www.news1.kr/society/general-society/6314796
https://hrcopinion.co.kr/archives/37867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08000900071?input=1195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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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렌드
“조문객 없어도 괜찮아”…‘스몰 웨딩’ 이어 ‘스몰 엔딩’ 뜬다  
KBS뉴스_2026.10.6.

기획기사 : [고립의 장기화], 연합뉴스
① 은둔청년이 중년으로…'한국형 8050 경고등' _2026.10.5.

② "나는 도태된 사람"…스스로를 가둔 청년들 _2026.10.5.

③ "도와달라 못하니 먼저 손 내밀어야" _2026.10.9.

④ 정부 지원 본궤도에도 단기 처방…예방 사후관리 공백 _2026.10.9.

기획기사 : [잘생, 잘사], 한국일보
'죽으러 가는' 그 병원에 시계 신발 없고 와인 커피 향은 있는 이유 _2025.2.20.

"죽기 전 후회하는 10가지' 같은 건 없어…인간관계 좋을수록 편히 눈감아요" _2025.2.20.

불륜, 한탕 투자, 충고질...50세 넘으면 꼭 참아야 할 다섯 가지 _2025.5.1.

"믿는 대로 나이 들고 잘 살수록 잘 죽습니다…나이 듦을 준비하세요" _2025.5.1.

'쇼핑'이 돼버린 장례식... 후회 없으려면 '다섯 가지' 준비하세요 _2025.7.10.

시신이 가볍단 말에 "편히 떠났구나" 안심… '좋은 애도'가 거기 있었다 _2025.7.10.

시신 위장에서 나온 김치찌개…'죽어야 만날 수 있는 의사'는 죽음에서 삶을 본다 _2025.8.28.

'돈 얘기' 유난히 많은 한국사람 유서…후회 없이 잘 쓰는 5가지 방법 _2025.8.28.

"엄마 요양원 보내며 뭐라고 해요?"...죄책감 빠진 보호자 위한 팁 _2025.10.30.

'임종 예배'도 했는데 아버지가 일어나 걸었다..."노인 목숨 쉽게 놔버리지 말아요" _2025.10.30.

굶어 죽기로 한 난치병 엄마…의사 딸은 “사랑해서” 도왔다 _2025.12.25.

생전 장례식 죽음에 대한 합의...아픈 부모님과 사별을 앞두고 준비할 5가지 _2025.12.25.

암에 걸렸다, ‘최저가 검색’부터 관뒀다...하루를 40일처럼 살아야 하니까 _2026.3.12.

'계획형 인간'이 죽음 성찰하며 만들었다... 후회 없는 삶 위한 5가지 리추얼 _2026.3.12.

모르는 여성의 스위스 조력사망을 도왔다…나답게 죽을 권리를 위해 _2026.5.14.

전신마비 할머니의 미어터진 장례식…“돈 안 써도 잘 떠날 수 있어요“ _2026.7.16.

시신 냄새로 발견될까 봐 현관 비번 공유했다...고독사 연구자의 '나쁜 죽음' 대처법 _2026.10.9.
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082717020000489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03026800530?section=search
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8678620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102915070004857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6071515530001963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03040100004?section=search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6100817140004527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070917400002512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102916400005432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122414440003275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043012560002741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021915470001509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08052600054?section=search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043015270001340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070913410000765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6051303330004920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122416110005060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082713420001715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6031116290000407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08189700530?input=1195m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6031111400005446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5021911150005794

